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김진우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연락처: 010-2371-8239
우리가 함께 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bookmark: _GoBack]저는 복싱선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월요일~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너무나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 주말에는 항상 공허한 마음이 들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술과 여자를 많이 접하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니 저의 삶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는 23살이 되었을 때 식도염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리커버리 세미나에 와서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에서 조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과진리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다시 삶은 여전히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부모님 걱정을 끼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하지만 저의 이러한 반복된 삶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빛과진리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였던 저 로서는 빛과진리교회에 훈련이 체계적인 훈련이여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리더십트레이닝훈련인 LTC 2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고후 6장훈련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100%아니라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강압적인 것이 없었고 자원하는 한에서 또 믿음의 분량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저는 운동선수로서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스케줄 상 어쩔 수 없이 고후 6장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낙심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저의 리더님께서는 직업 상 못하는 것에 있어 당연히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고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리더십이 된 형제도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들의 말만 믿고 거짓 뉴스와 거짓 기사 등등 더 이상…. 꼭 진실을 밝혀서 다시금 뉴스와 기사를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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